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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일성경� 3월호�가정예배_성서유니온�선교회�홈페이지�자료실

▶�함께�함께�기도� (예배를�시작하며�기도문을�읽습니다)

� � =>�이�세상의�모든�질서를�창조하신�하나님의�능력을�신뢰합니다.� 매일의�삶�속에서�하나님이

� � � � � 창조주라는�사실을�기억하게�하소서.

▶�함께�찬양� (가족�모두�잘� 아는�다른�찬양을�해도�좋습니다)

� � =>�나�무엇과도�주님을�바꾸지�않으리

▶�함께�읽기� (주일�본문을�가족들이�돌아가며�읽습니다)

� �=>�레위기� 13장� 1-17절

▶�함께�묵상� (질문을�따라�각자�묵상한�내용을�나눕니다)

� �1)� 피부병이�생기면�누구에게�가야�합니까?(2절,� 9절)

� � 이스라엘� 백성들은� 반점이나� 뾰루지,� 색점이� 피부에� 생겼을� 때� 이것이� 나병인지� 아닌지� 판단하기� 위하여�

제사장에게�나아가야�했습니다.� 당시�사회에서는�제사장이�피부병�관련�진찰과�정결의식을�전적으로�담당했

기� 때문입니다.� 나병은� 전염성이� 매우� 강한� 질병입니다.� 그렇기� 때문에� 한� 사람이라도� 나병에� 걸린다면� � �

이스라엘� 공동체� 전체가� 위험에� 빠질� 수� 있었습니다.� 그렇기� 때문에� 하나님께서는� 피부병에� 관한� 내용을�

명령하심으로�제사장이�환자를�진찰하게�하여�공동체의�안전을�유지하였습니다.� 우리가�속해�있는�공동체에

도� 공동체를� 위협하는� 거짓말,� 모함� 등� 악한� 요소들이� 있을� 수� 있습니다.� 속해� 있는� 공동체에서� 공동체를�

오염시킬만한� 위협을� 발견하였다면,� 공동체� 전체를� 위협하지� 않도록� 사전에� 방지하는� 지혜가� 필요합니다.�

우리가�공동체를�지키고자�할� 때� 하나님께서는�우리의�마음을�보시고�흐뭇하게�미소�지으실�것입니다.

� � 2)�제사장이�환자의�증상을�보고�내릴�수�있는�진단�두�가지는�무엇입니까?(3절,� 6-8절,� 11-13절)

� � 제사장에게�찾아온� 환자의� 증상을� 보고,� 제사장이� 내릴� 수� 있는� 진단은� (1)� 정결하다,� (2)� 부정하다� 입니

다.� 제사장은� 환자의� 증상을� 보고� 개인의� 의견이� 판단이� 아닌� 하나님께서� 명령하신� 기준에� 따라� 진단합니

다.� 그리고� 진단� 후� 환자에게�내릴�수� 있는� 조치� 또한� 하나님께서�명령하신대로�시행합니다.� 만약� 제사장에

게�찾아온�환자가� ‘부정하다’는� 진단을�받았다면�그� 환자는�공동체에서�즉시�격리되고,� 피부병이�다� 나은�후

에� 복귀할� 수� 있었습니다.� 부정함을� 진단받은� 단� 한명의� 환자이지만� 이� 한명으로� 인해� 공동체� 전체가� 위험

해질� 수� 있기� 때문입니다.� 혹시� 나는� 내가� 속해� 있는� 공동체를� 위협하고� 있지� 않는가� 돌아봅시다.� 나의� � �

욕심,� 나의�부정함이�내가�속해�있는�공동체를�병들게�할� 수� 있습니다.� 이� 사실을�잘� 기억하고�주의를�기울

여�공동체의�정결을�유지할�수�있도록�노력하시기�바랍니다.� �

�

▶�함께�나눔� (한� 주간의�일들과�기도제목을�나누고�서로를�위해�기도합니다)

▶�주기도문� (주님께서�가르쳐주신�기도로�예배를�마칩니다)


